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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t of prolongation in P300 latency by sleep 

deprivation and personality variables. 

Methods: Eighteen healthy 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bjects remained awake for 37 hours under conti-
nuous surveillance. In the morning and evening of two consecutive study days, P300 was checked four times. MMPI and STAI-T 

were checked in the morning of the first day. The 18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extent of P300 prolon-
gation by sleep deprivation: Group A consisted of short P300 latency prolonged subjects, and group B of long latency prolonged 

subjects. The MMPI profiles and STAI-T scores of these two groups were compared . 

Results: Group B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the Mf subscale (t=-2.16, df=16, p=0.046) and Pa subscale (t=-2.61, 

df=16, p=0.019) than group A. Group B also showed higher F subscale scores at a marginally significant level (t=-2.11, df=16, 

p=0.052).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bjects with higher scores in F, Mf, and Pa subscales tend to have delayed cognitive 

process and decreased efficiency of mental process by sleep deprivation. It can be hypothesized that individuals who are sensitive, 

passive, dependent, and easily projecting are susceptible to the deterioration of cognitive function by total sleep deprivation.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3；10(1)：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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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면박탈이 인간의 인지적 수행능력과 정서, 운동기능 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수

면박탈 연구는 수면 부족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면박탈 실험과 관련된 많은 변수들이 

수면박탈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일주기 리듬, 각성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motivation), 

관심, 약물, 소음 등의 요인과 함께, 수면박탈의 영향을 평

가하는 검사의 성격과 종류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수면박탈을 당하는 피험자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러한 수면박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요소들에는 나이, 평소의 수면시간, 수면효율성 및 정신병리 

등이 있다(1). 이러한 개인의 특성 요소의 하나로서 성격

(personality) 측면이 수면박탈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개인의 성격이 수면박탈에 의한 수행기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미 몇몇 연구자들은 Eysenck의 성격이론에 따라 외향

적 또는 내향적인 성격차원을 나누어 수면박탈의 효과를 살

펴봤을 때, 두 성격 차원 간에 수면박탈에 의한 인지기능 저

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2-4). 그러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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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내향성 이외의 다른 성격 특성들이 수면박탈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보고는 아

직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수면박탈에 의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P300의 정신생리적

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앞서 시행된 연구들에서 보

고된 바 있으며(5,6), 저자들은 수면박탈이 인지기능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민감하고, 객관적인 지표로서 

P300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수면박탈에 의

한 P300의 잠복기 연장과 진폭 감소로 나타난다고 보고 되

었으나, 보다 민감한 변화는 P300 잠복기의 연장에서 나타

났다(6). 저자들은 수면박탈에 의하여 P300 잠복기의 연

장이 심하게 나타나는 군과 심하게 나타나지 않은 군 간에 

성격 특성의 차이를 다면적 인성검사(MMPI) 소견을 중심

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정신질환이나 수면장애가 

없으며 현재 수면각성주기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남자 지

원자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22~28

세였고, 평균연령은(mean age=24.83±1.29 years)이었

다. 이들은 Annet 검사(7)상 모두 9점이상을 보이는 오른

손잡이였다. 

 

2. 연구 방법 

모든 대상은 검사 시행 전 2주일 동안 수면일지를 작성하

게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적당한 취침시간을 정하였

고 지속적인 수면박탈과 수면교란을 보이는 군을 배제하였

다. 또한 검사 시행 1주전부터는 커피와 홍차와 같은 카페

인이 든 음료의 섭취를 금하였다. 피험자들은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실험 당일 오전 6시경에 기상하였으며, 이

후 다음날 오후 7시까지 총 37시간동안 수면박탈을 시행하

였다. 실험 첫날, 오전 7시에 P300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Session 1), 이후 오전 10시에 MMPI와 STAI를 시행하

였다. 잠을 금지시킨 상황에서 실험 첫날 오후 7시(Session 

2)와 둘째 날 오전 7시(Session 3), 오후 7시(Session 4)

에 다시 P300 검사를 시행하여 총 4차례 P300 검사를 시

행하였다. 실험기간 중에 모든 실험대상에게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커피, 홍차 등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술

을 복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낮잠, 과도한 운동 등도 금

지되었다. 실험기간동안 피험자들은 4시간 간격으로 교대하

는 감시자들에 의하여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감시되었다. 

3. 검사 도구 

 

1) P300-사건유발전위 

P300-사건유발전위 검사는 방음 및 전기 차폐된 검사

실에서 실시되었다. 검사 전 피험자에게 본 검사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긴장을 풀고 침대에 편안히 누운 자

세로 눈을 뜬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극 부착은 국

제 10-20 체계에 따라 기록전극(active electrode)은 두

정부(vertex, Cz)에,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은 양

이(A1, A2)에 부착하였고, 접지 전극(ground electrode)은 

전두부(forehead, FPz)에 부착하였다. 증폭기의 이득(gain)

은 50,000으로 하였으며 교정전압(calibration)은 96~108 

V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저역차단여과(low cut filter)는 1 

Hz, 고역차단여과(high cut filter)는 100 Hz에 놓았으며, 

전원에서 들어오는 60Hz 잡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60 Hz 여

과(60 Hz filter)를 사용하였다. 피검자에게 P300을 유발시

키는 자극은 청각자극을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헤드폰을 통

하여 양쪽 귀에 2가지 종류의 소리를 듣도록 장치되었다. 이

때 이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 후, 자주 들리는 저음

(frequent low pitch tone, 1000 Hz：이하 St1)은 세지 말

고, 드물게 들리는 고음(rare high pitch tone, 2000 Hz：

이하 St2)의 횟수를 머리 속에서 세도록 하였다. 이 때 들리

는 St1과 St2의 순서는 피험자가 예측을 못하게 무작위로 

나오도록 하였으며, 자극의 빈도는 1초에 1.1회, 전체 총 자

극횟수는 St1이 200회, St2가 50회로 4：1의 비율이 되

게 하였다. 자극강도는 70 dBHl이었으며, 자극유형은 tone, 

자극 극성은 교대성, 자극의 상승하강시간은 10 msec, 유

지시간은 40 msec으로 하였다. 자극에 따른 전위변화의 분

석시간은 512 msec으로 하였다. 검사시행은 위와 같은 검

사과정에 따라 2회 시행하였다. 1차는 예비검사로서 검사

과정에 적응시키려는 목적으로 검사 전에 아무런 지시 없이 

청각자극을 주어 단순한 청각유발전위를 측정하였으며, 2차

는 본 검사로서 위에 언급한 지시사항을 알려주어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드물게 나오는 St2를 셀 때 일어나는 인지

과정에 따른 전위의 변화가 측정되도록 하였다. 실제 주어

진 자극의 수와 피험자가 센 수가 틀릴 경우에는 결과를 인

정하지 않았으며 다시 시행하였다. 20회의 인식유발전위의 

평균을 구하였고, 그 중에서 250 msec에서부터 500 msec 

사이의 가장 큰 양전위를 P300으로 정하였다. 잠복기(la-
tency)는 P300 potential의 정점까지의 기간을 msec으로 

구하였고, 진폭(amplitude)은 기준선(baseline)에서 P300

의 정점까지의 진폭을 μV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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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면적 인성검사(MMPI) 

신판 MMPI(8) 566문항을 사용하였다. 

 

3) 특성 불안척도(T-STAI)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김정택(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 중 특성불안척도(T-STAI)를 평가

하였다. 

 

4. 통계 방법 

피험자들의 4회의 P300 검사 결과 중, 일중 시간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같은 시간대의 결과 즉, Session 1

과 Session 3(아침), Session 2와 Session 4(저녁)에 얻

어진 P300의 잠복기와 진폭을 paired t-test를 통하여 비

교하였다. 

P300 잠복기의 변화에 따른 두 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Session 1과 3의 P300 잠복기 차이와 Session 

2와 4의 P300 잠복기의 차이를 합하여 2로 나누었으며, 이 

값을 연장 잠복기(latency prolonged；이하 LP)로 명명하

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18명의 실험군의 수면박탈에 의

한 LP는 평균 30.06±29.37 msec, 범위는 –9 msec에서 

80 msec까지 이었으며, 중위수(median)는 27.50 msec이

었다. 이 중위수를 기준으로 잠복기의 연장이 심하지 않는 

군 Group A(LP가 27.50 msec 미만인 군, n=9)과 수면박

탈에 의한 잠복기의 연장이 심한 군 Group B(LP가 27.50 

msec 이상인 군, n=9)를 나누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두 군 Group A, Group B간의 MM-
PI의 각 척도의 T-점수, 그리고 STAI-T 점수를 t-test 

통하여 비교하였다. 

 

연 구 결 과 
 

1. 수면박탈에 의한 P300의 변화 

수면박탈에 따라서 P300의 잠복기의 변화를 첫날과 둘째

날의 아침, 저녁 검사끼리의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 아

침, 저녁 모두에서 유의한 잠복기의 연장이 있었다(p<0.005). 

P300의 진폭의 비교에서는 저녁시간에만 유의한 감소가 있

었다(p<0.005)(표 1). 

 

2. P300 잠복기 연장 정도에 따른 MMPI 점수의 차이 

잠복기 연장이 심하지 않은 경우(Group A)와 심한 경우

(Group B)를 나누어 비교하였을 경우에, 나이에 있어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MMPI 각 소척도 값들

과 특성불안척도 점수를 t-test 시행한 결과, Group B가 

Group A에 비하여 Mf척도(37.00±9.53 vs 46.78±9.02；

Group A vs Group B, t=-2.16, df=16, p=0.046)와 Pa

척도(38.33±8.65 vs 46.77±4.44；Group A vs Group 

B, t=-2.61, df=16, p=0.019)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

으며, F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지만 Group 

B가 Group A보다 점수가 높았다(41.89±3.79 vs 47.22

±6.61；Group A vs Group B, t=-2.11, df=16, p=0.052) 

(표 2). 

 

Table 1. The result of P300 during sleep deprivation in the morning and evening

Session3-Session1A Session4-Session2B 
Variables 

Mean difference (SD) t P Mean difference (SD) t P 

P300       

Latency (msec) -22.78 (28.75) -3.36 0.004** -38.00 (41.23) -3.91 0.001** 

Amplitude (μV) 0-0.69 (02.08) -1.41 0.180** 0-1.51 (01.82) -3.51 0.003** 
A：Comparison between results of the tests in the 1st day morning (session 1) and the 2nd day morning (session 3) 
B：Comparison between results of the tests in the 1st day evening (session 2) and the 2nd day evening (session 4) 
**：p<0.05 

Table 2. Comparison of scores of MMPI profile and STAI-T

 Group A (n=9) Group B (n=9) t value p-value

MMPI     

L 48.11±09.57 46.89±08.77 -0.28 0.78**0

F 41.89±03.79 47.22±06.61 -2.10 0.052**

K 57.00±07.73 56.67±13.97 -0.06 0.95**0

Hs 49.11±07.87 47.78±06.85 -0.38 0.71**0

D 50.22±11.49 45.22±10.24 -0.98 0.34**0

Hy 49.22±09.82 46.78±08.94 -0.55 0.59**0

Pd 49.56±09.37 50.22±09.02 -0.15 0.88**0

Mf 37.00±09.53 46.44±09.02 -2.16 0.046**0

Pa 38.33±08.65 46.78±04.44 -2.61 0.019**0

Pt 44.00±07.12 44.44±10.19 -0.11 0.92**0

Sc 35.44±04.69 38.44±03.91 -1.47 0.16**0

Ma 39.67±11.39 41.89±10.17 -0.44 0.66**0

Si 47.22±08.76 47.44±10.55 -0.05 0.96**0

Trait Anxiety 40.67±08.43 38.22±06.24 -0.70 0.49**0
Group A：short latency prolonged group, Group B：long la-
tency prolonged group 
*：p<0.10, **：p<0.05 



 

수면박탈에 의한 P300 잠복기 연장과 성격요소와의 연관성 64

3. P300 잠복기 연장 정도에 따른 T-STAI 점수의 차이 

잠복기 연장이 심한 경우(Group B)와 심하지 않은 경우

(Group A)를 나누어 T-STAI 값을 t-test 시행한 결과, 

Group A와 Group B에 있어 T-STAI 점수의 차이가 없

었다(40.67±8.43 vs 38.22±6.24；Group A vs Group 

B, t=0.70, p=0.49)(표 2). 

 

고     찰 
 

수면박탈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에 있어 개인이 가진 성격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 수

면박탈에 의한 P300의 잠복기 연장 정도에 따라 두 군을 나

누었을 때, 두 군 모두가 MMPI 소척도들이 정상 범위 내에 

분포하였으나, 두 군 간에 몇몇 MMPI 소척도 점수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수면박탈에 의한 P300 잠

복기의 연장이 심한 군이 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MMPI 

소척도 중 F, Mf, Pa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F척도의 상승은 흔히 신체적, 정서적인 곤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의 요청하는 사람들에서 상승되며, 문제 해

결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10). 

또한 Mf 척도는 남자의 경우 수동 공격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서 상승

된다(10). Pa 척도의 상승은 스트레스에 대한 과민성, 의

심, 왜곡된 지각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인지기능에서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반

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P300에서 수면박탈에 의하여 잠복기

의 연장이 심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

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성격과 연관이 있다고 가

정할 수 있겠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몇몇 연구에서도 개인의 특성이 수면

박탈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어 왔다. John-
son(11)은 수면상실에 의한 피로, 자극 과민성, 피해의식, 

자극에 대한 오인 등의 제반 반응들은‘나이, 신체적 상태, 

정신건강의 안정성, 주위 사람들의 기대, 지지’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Reynold 등(12)은 노인에

서 남녀 간에 수면박탈에 의한 기분변화의 감수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Hill 등(13)은 젊은 대학생에서 

남녀 사이에 수면박탈에 대한 전반적 기분 변동에서 차이가 

없으나, 통제재인(locus of control)에 따라 수면박탈의 결

과가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능력, 노력이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 내적 통제 재인을 보이는 사람들

이 반대로 운명이나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의하여 사건들이 

결정된다고 믿는 외적 통제재인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하여 

수면박탈에 의한 전반적 기분 상태의 악화가 유의하게 적었

다고 보고하였다. 

MMPI와 통제재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Burnes 

등(14)은 외적 통제점수와 K 척도, Hy 척도가 부적 상관관

계를 가진 반면, F 척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Ludenia와 Russell(15)은 건강 통제 재인

(health locus of control)과 MMPI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에서, 외부에서 주어진 우연에 의해 건강이 영향을 받는다

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우연성(chance externality)

와 MMPI 점수와 큰 연관성을 보이며, 특히 F, Mf, Pa, Pt, 

Sc, Si 척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

제재인과 MMPI 점수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면박탈에 따른 P300의 잠복기 연장정도

에 따라 나눈 두 군의 MMPI 소척도 점수 차이(F, Mf, Pa

의 증가)가 외적 통제재인 경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

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P300 자체가 성격 차원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

도 있어 왔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Eysenck

의 성격이론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여, 내향적(introverted), 

외향적(extroverted) 성격이 P300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

고들이 있었으나, 일관성 있는 보고는 아직 없다. Ditraglia

와 Polich(16)은 16명씩의 내향적, 외향적 성격을 가진 정

상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300의 진폭과 잠복기 자체

는 내향성, 외향성 성격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내향적 성격보다 외향적 성격에서 P300 검사의 반복에 의

한 습관화가 더 쉽게 나타나 진폭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

였다. Cahill과 Polich(17)는 각각 24명씩의 내향적, 외향적 

성격을 가진 대상에서 P300을 시행한 결과, 내향적 성격에

서 P300의 진폭이 보다 더 작은 경향이 있었지만, P300의 

잠복기는 성격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Cam-
posano 등(18)은 20명의 건강한 젊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ysenck의 외향성 척도 점수가 P300 잠복기

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Kim 등(19)

에 의한 연구에서도 Cz에서 얻은 P300의 잠복기가 Clon-
inger의 기질성격척도(TCI)의 novelty seeking 점수와 부

적 상관관계를 persistence 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고 보고한 바 있으며, Fz에서 얻어진 P300의 진폭과 re-
ward dependence 점수가 연관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참고할 때, 수면박탈에 의한 P300의 변화가 성격 특

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지적한다면, 성격특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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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도구가 생물학적 기질을 반영하는 것

으로 알려진 TCI나 Eysenck 성격척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MMPI가 오랜 임

상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척도라

는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또한 

실험군 수가 적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비슷한 연령과 학력, 동일한 성별만을 대상으로, 많

은 교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저자들은 수면박탈에 의하여 나타나는 인지기

능의 저하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

지기능저하를 감지하는 민감한 정신생리적 지표로서 P300

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수면박탈에 의한 P300의 잠복기 연

장이 심하게 나타나는 군과 심하지 않은 군 간에 성격 특성

을 MMPI 소척도들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수면박탈에 의

한 P300 잠복기 연장이 심한 군에서 F, Mf, Pa 척도 점수

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좀더 큰 실험군과 

다양한 성격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하여, 수면박탈

에 의한 기능 손상에 영향을 주는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

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목  적：수면박탈은 인지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며 이는 신

경생리학적 변화인 P300의 잠복기 연장과 진폭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보고된다. 또한 이러한 수면박탈에 의한 변화 정

도에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수면박탈에 의한 P300의 잠복기 연장 정도와 성격 

특성의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18명의 피험자에게 37시간 동안 수면박탈이 시행

되었으며, 2일간의 실험기간동안 아침 7시와 저녁 7시에 총 

4차례 P300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첫날 10시경에 MM-
PI와 STAI-T 검사를 시행하였다. 총 4회의 P300의 변화 

중 아침, 저녁의 검사 결과끼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

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수면박탈에 의하여 P300의 잠복기 

연장이 심하지 않은 군(n=9)(Group A)과 심한 군(n=9) 

(Group B), 두 군으로 나누었으며, 두 군의 MMPI의 각 척

도 점수와 STAI-T 점수를 t-test 통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수면박탈에 의하여 유의한 P300 잠복기의 연장

이 있었다(p<0.005). 그러나 진폭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만 

유의한 진폭의 감소가 있었다(p<0.005). 잠복기 연장이 심

한 경우(Group B)와 심하지 않은 경우(Group A)를 나누

어 MMPI 각 척도 값들을 t-test 시행한 결과, Group B가 

Group A에 비하여 Mf척도(t=-2.16, df=16, p=0.046)

와 Pa척도(t=-2.61, df=16, p=0.019)에서 유의하게 점수

가 높았으며, F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지만 

Group B가 Group A보다 점수가 높았다(t=-2.11, df=16, 

p=0.052). 

결  론：MMPI 소척도 중 F, Mf, Pa 척도가 높은 사람이 

P300의 변화로 표현되는 수면박탈에 의한 정보처리 효율성

의 저하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즉, F 상승으로 표현되는 

주관적인 심리적 호소가 많음, Mf의 상승으로 표현되는 예

민, 수동, 의존적인 면 그리고, Pa척도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예민하고 투사 및 외향화하는 성격이 수면박탈에 취약하다

고 추정할 수 있겠다. 
 

중심 단어：수면박탈·P300·M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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